
후지보의 중국 전략 - 중국 거점의 생산 체제 강화 

일본의 후지보는 2004년 10월에 산둥성의 상사집단과 합판으로 염색 가공 

회사인 “제성후지보의료”의 개업식을 올렸다. 제성후지보의 특징은 최신예 

오픈 실켓기(open silket m/c)를 비롯한 우수한 염색 가공 시설과 여성복 분야

나 스포츠 분야의 고급 편포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점이다. 2005년 봄 

상품부터 편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단순한 편포만을 생산하는 거점에 

머물지 않고, 소재부터 제품까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 거점으로 바

뀌고 있다. 

제성후지보의 가공 능력은 월간 300t이며, 이 중 1/3을 후지보가 활용하게 

되어 있다. 후지보는 전체 편포 생산량의 30~40%를 제성후지보에서 가공하

게 될 것 같다. 후지보가 활용할 양의 85~90%는 일본 시장에 공급하고, 나머

지를 중국이나 구미 시장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일본 시장용으로 생산한 편

포는 최종적으로는 40% 정도를 봉제하여 납품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는 편포의 90%를 생지로 판매하고, 10%는 “상사그룹”의 설비를 활용한 제품

으로서 OEM으로 공급한다. 

OEM은 이너(inner)의 “BVD” 브랜드가 중심이며, 연간 200만~300만매를 생

산하고 있는데, 전용 가공 라인은 4~5라인인데, 이제까지 이너가 중심이고 

아우터 전용 라인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 내의 여성 외의용 텍스타일 시장은 

그 동안 축소만 해왔지 확대하는 일은 없었는데, 중국으로 봉제 거점을 급속

히 옮기고 있다. 그리하여 제성후지보에 2005년 8월경을 목표로 아우터 전용

의 2개 가공 라인을 설치하고 2006년 춘하절용 상품부터 연간 100만매 규모



의 제품 생산을 구상하고 있다. 

제성후지보는 “후지보ㆍ와카야마의 품질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단이나 품

질 관리를 실시하여 높은 가공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살려 비타민을 천에 먹인 “V-up” 등과 같은 “입는 화장품” 시리즈 

등의 기능 가공도 도입할 예정이다. 

물론 가공뿐만 아니라 소재부터의 차별화도 추진할 것이다. 2004년말에 도

요하마 공장을 무라타기계의 혁신 에어 젯 정방기 “Vortex 861”의 시방기를 

도입하였다. 이는 중국의 협력 관계가 있는 상사그룹이 새로 5만추 규모의 

방적 공장을 설립하고 “Vortex” 정방기 2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후지보는 

Vortex 도입에 출자하지 않았으나 기술 지도로 생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원사를 개발하여 중국의 Vortex로 본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서이다. 현재는 80수까지 “모달(modal)”과 면이나 폴리에스터와의 혼방사 등

을 개발하고 있다. “제성후지보”에서 가공하는 생직물의 소재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 시장에서 실로 판매할 방침이다. 빠르면 2005년 상반기에

는 실로서의 판매를 개시하게 된다. ♣   


